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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질문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최초의 탐색적 연구로서, 
CHILDES(The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MacWhinney, 2000)
에 포함된 세 명의 한국 아동의 2.5세에서 3.5세간의 발화에서 질문 산출의 양상, 
같이 대화에 참여한 성인의 답변 양상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질문은 정보 탐색 질
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되었으며, 성인의 답변은 설명적인 답변과 비 설
명적인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결과 아동들은 성인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상황
에서 주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질문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건의 원인이
나 원리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아동의 질문에 반응하여 양육
자는 설명적인 답변을 설명적이지 않은 답변보다 더 많이 제공하였고,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단순한 답변은 감소하는 반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답변은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서구 아동의 자료와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아동들도 주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질
문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호기심, 질문, 설명 요구 질문, 설명적인 대답, 말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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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새로운 사물 혹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
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 호기심의 
욕구(Ahmadlou et al., 2021)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행위이다. 아동은 언어를 산출하기 이전
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한다. 언어를 산출하기 
이전인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아는 정보 요
구 의도의 제스처를 행한다(Crais et al., 2004). 
언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질문을 발화할 수 있
는 연령이 되면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분당 1회에서 
3회 정도의 질문을 산출한다(Chouinard et al., 
2007).

아동이 산출하는 질문은 아동의 질문 목적에 
따라 정보 탐색 질문(information-seeking 
question)과 비 정보 탐색 질문(non-information- 
seeking ques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탐색 질문에는 단순한 사실 제공 답변이 요구되
는 사실 기반 질문(fact-based question)과 비
교적 복잡한 인과적 관계 등에 대해 묻는 설명 요
구 질문(explanatory question)이 포함된다. 비 정
보 탐색 질문은 허락을 구하거나 행동을 요청하는 
질문 등이 포함된다(Chouinard et al., 2007; 
Kurkul & Corriveau, 2018). 사실 기반 질문은 
일반적으로 ‘무엇,’ ‘어디,’ ‘언제’ 등의 의문사를 이
용해 표현이 가능하며, 설명 요구 질문은 ‘어떻게’ 
또는 ‘왜’ 등의 의문사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 
아동의 의문사 발달은 언어 구조에 관계없이 일정
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무엇’과 ‘어디’ 이후에 ‘어떻게’와 ‘왜’ 그리고 ‘언
제’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ncy, 
1989a, 1989b).

아동은 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
문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산출하는 질문의 70퍼센트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이었으며(Chouinard et al., 2007), 의문사가 
포함된 한국 아동들의 질문 기능을 분석 했을 때에
도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능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Clancy, 1989b).

아동이 산출하는 정보 탐색 질문 중 설명 요구 
질문은 비교적 깊은 인지적 이해를 도모하는 수단
으로서 질문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되어 왔다. 설명 요구 질문은 단순한 사실 
기반 질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아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 중 약 20~30%를 차지한다
(Chouinard et al., 2007; Hickling & Wellmean, 
2001). 단순한 사실 기반 질문이 어린 영아의 가리
키기 행동 등의 몸짓을 통해서도 산출될 수 있는 
반면, 설명 요구 질문은 약 2세 반의 연령부터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ickling & Wellman, 
2001; Hood & Bloom, 1979). 유아는 ‘어떻게 ’보
다는 ‘왜’의 의문사를 더 많이 사용하며, 단순한 단
어보다는 의문사가 포함되는 문장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더 많이 산출한다(Callanan & Oakes, 
1992).

특히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발달하는 만 2세에서 
3세 사이의 연령에는 인과적 관계의 이해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인지발달이 선행됨에 따라 설명 
요구 질문의 양상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만 2세 이전의 어린 연령에서부터 아동은 인과
적인 이해를 보이지만 2.5세에서 3세 사이에 인과
적 관계에 대한 발화의 산출량은 유의하게 증가한
다(Hickling & Wellman, 2001). 이러한 현상은 아
동이 산출하는 질문에서도 그 특성을 보이는데, 만 
2-3세 사이에 등장하는 아하 시기(‘a-ha’ period)
는 원인과 결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 이전 
시기보다 유의하게 증가한다(Chouinar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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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아동의 질문이 학습이나 인지발달의 주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아동이 
정보획득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적
절한 답변이나 정보를 받아내는지, 상대방으로부터 
불충분한 답변이 제공되었을 때는 아동이 추가 질
문 등을 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이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
이 중요하다. Chouinard의 연구(2007)에서는 아동
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 성인 양육자로
부터 설명적인 답변을 비 설명적인 답변보다 더 많
이 획득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리고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해서 획득한 정보를 단순히 수동
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후속 반응
을 보인다. 다른 종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답변에 따
라 자신의 설명 요구 질문 산출 행동을 조정한다. 
유아는 설명 요구 질문에 대해 설명적인 답변을 들
었을 때 더 많이 동의하고, 후속 질문을 산출하였
으며, 설명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을 때 원래 질문
을 더 많이 반복하고 자신만의 답변을 생성했다
(Frazier et al., 2009).

설명 요구 질문의 빈도와 양상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를 아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답변에 대해 능동적
으로 반응한다는 하나의 증거로 해석한다(Gauvain 
& Munroe, 2020). 환경적 요인은 아동이 직접적
으로 접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환경
부터 국가와 문화적 요인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고
려 될 수 있다(Gauvain et al., 2013; Gauvain & 
Munroe, 2020; Kurkul & Corriveau, 2018).

Gauvain 등(2013)의 연구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아동들은 정보 탐색 질문을 서구 문화권의 아이들

과 유사한 비율로 산출하였지만, 서구 문화권의 아
동들보다 설명 요구 질문은 덜 산출하는 모습을 보
인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양상이 성인의 권위에 대
한 존중을 강조하고, 질문을 산출하는 것이 권장되
지 않는 문화적 양육 특성에 의해 발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문화 간 연구 결과의 차이는 자
료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서구의 
자료는 주로 어머니인 성인 양육자와의 가정 내 대
화 맥락에서 수집된 데에 반해, 선행연구의 비서구 
4분의 3 이상의 자료가 또래를 대화의 대상인 맥
락에서 수집되었다. 이는 기존의 서구와 비서구 아
동 간 연구 결과 차이가 문화적 맥락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상호작용 상대가 성인 또는 또래인지 여부
에 따라 발화 아동의 발화가 달라지는데 기인할 가
능성을 시사한다. 비서구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
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어떻게로 시작하는 설
명 요구 질문에 또래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
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설명 요구 질문을 덜 산
출할 수 있다. 실제로 어린 유아는 상대방이 또래 
아동인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표현 방식과 내용
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Hoff, 2013; Owens, 
2013). 따라서 또래가 아닌 주 양육자를 비롯한 성
인 양육자와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동일한 상황에서
도 비서구권 아동의 질문 양상이 서양과 다르게 나
타나는지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질문의 발달 양상 혹은 양
육자와의 질문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연구는 서구
의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Bova & Acidiacono, 2013; Chouinard et 
al., 2007; Greif et al., 2006; Kachel et al., 
2021; Mills et al., 2019). 한국 아동의 질문 발달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한국 아
동의 의문사가 포함된 발화의 통사적 특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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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호작용의
상대방

전체 월령 범위
(분석 월령 

범위)

전체 자료
수집 기간
(분석 자료
수집 기간)

전체 전사본
개수/ 분량

(분석 전사본 
개수/ 분량)

총 질문 수/ 
분당 질문 수 주요 관찰 상황

Jong 조모,
조부, 모

15~41개월
(30~41개월)

2009.03.28 ~ 
2011.05.28

(2010.06.16 ~ 
2011.05.28)

전사본 62개/ 
1,891분

(16개/ 833분)

총 1,081회/ 
분당 1.26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자와 아동의 다양한 

상호작용. 주로 놀이 
또는 독서를 하는 상황.

Joo

조모, 모,
부, 자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음)

21~46개월
(30~41개월)

2009.02.15 ~ 
2012.03.04

(2009.11.03 ~ 
2011.10.31)

전사본 77개/ 
1,742분

(37개/ 847분)

총 725회/
분당 0.86회

양육자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주로 함께
동화책을 읽는 상황.

Yun 모 27~45개월
(30~41개월)

2009.02.16 ~ 
2010.08.20

(2009.05.11 ~ 
2010.04.28)

전사본 38개/ 
1,284분

(22개/ 731분)

총 508회/
분당 0.67회

양육자와 아동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주로 함께
동화책을 읽는 상황.

표 1. 연구대상별 정보

연구(Clancy, 1989a, 1989b) 외 화용론적 관점에
서 진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식을 차용
하여 성인 양육자와 아동이 상호작용할 때에 나타
나는 질문 상호작용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아
동의 질문을 크게 정보 탐색 질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하였다(Chouinard et al., 2007; 
Gauvain et al., 2013). 더하여 선행연구에서 설명
을 제공하는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으로 구분한 
것에 근거하여(Kurkul & Corriveau, 2018), 아동
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의 답변을 분석하고 그 관계
를 탐색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에
서 유아의 정보탐색 질문과 그중에서도 설명 요구 
질문의 발달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만 2.5-3세 아동이 양육자와 상호

작용할 때 질문 발달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양육자가 만 2.5-3세 아동의 질문

에 대해 보이는 답변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CHILDES; MacWhinney, 
2000)에 등록된 한국 아동의 말뭉치 자료를 사용하
였다. CHILDES는 아동과 성인 간 대화의 전사본 
및 동영상 자료가 탑재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
스로서, 현존하는 아동의 말뭉치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자료는 1명의 여아와 
2명의 남아를 3년간 추적하여 아동의 상호작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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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기록하고 전사하였다. 3명의 아동은 각각 
Jong, Joo, Yun으로 명명되었으며 모두 독립적으
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2월 
15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최장 3년간 수집되
었으며, 수집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연령은 1세 3
개월이 가장 어린 연령이었으며 3세 10개월이 가
장 높은 연령이었다. 전사 자료는 총 177개로 그중 
1세는 47개, 2세는 80개, 3세는 50개였다. 구체적
인 연구대상별 정보를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신의 내적, 인지적 상태를 
다 단어로 조합하여 질문으로 표현하기에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연령(Owens, 2015)과 3명의 피험자
가 모두 표집에 포함되지 않은 연령의 자료를 분석
에서 제외하여, 만 2세 6개월부터 만 3세 5개월까
지의 자료만 분석되었다. 만 2세 6개월부터 3세 5
개월까지의 자료는 2,411분간 기록된 총 75개의 
자료였으며, 만 2세 6개월부터 2세 11개월까지의 
자료를 만 2.5세, 만 3세 0개월부터 3세 5개월까지
의 자료를 만 3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사 자
료를 확인했을 때 아동들은 대부분 책 읽기 활동 
혹은 일상생활 상황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부 자매
가 상호작용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과 상호작용하였으며, 자매가 
아동의 질문에 응답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
동이 자매의 발화 이후 “응.”이라고 단순 반응한 
단일 사례만이 아동의 전체 발화 수에 포함되었다. 
상호작용의 상대가 되는 성인은 어머니가 가장 많
았고, 아버지, 조부모가 포함되어,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와 상호작용한 내용을 모두 분석하였다.

자료코딩

질문은 발화 전사 자료에서 문장의 끝에 물음표

가 표기되어있는 문장들로 구분되었다. 질문 상호
작용은 아동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으며, 양육자가 
아동의 질문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아동의 질문 범주와 양육자의 반응 범주에 대한 
코딩은 Chouinard 등(2007)의 연구와 Kurkul와 
Corriveau(2018)의 연구 방법을 차용하였다.

아동의 질문
아동의 질문은 크게 정보 탐색 질문과 비 정보 

탐색 질문으로 구분된다. 표 2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정보 탐색 질문에는 단순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 기반 질문과 인과 등의 설명을 요구하여 더 
깊은 인지적 처리를 유도하는(Chouinard et al., 
2007) 설명 요구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 
정보 탐색 질문에는 허락 요청 질문(permission 
seeking question), 행동 요청 질문(action 
seeking question), 이전의 발화를 단순 확인하는 
명료화 질문(clarification question), 등이 있다. 
각 질문은 배타적으로 한 개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아동 발화의 마지막에 물음표가 표기되
어 있다고 할지라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자신만
의 응답을 산출하는 경우(예: 양육자가 “뭐가 됐
어?”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동이 “응?” 이후 “꿈
틀꿈틀”이라고 바로 이어서 스스로 응답하는 경우)
나 단순히 양육자를 부르는 발화(예: 엄마?)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양육자의 응답
표 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양육자의 답변에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답변
(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Needed),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Response 
on Topic with Explanation), 적절한 설명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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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종류 정의 예시
정보 탐색 질문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사실 기반
(Fact-based)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 주로 예, 아니오 질문이나, “무엇”,
“언제”, “어디서”가 포함된 질문

“이건 뼈가 아니야?”
“토끼 어디 있는데?”

설명 요구
(Explanatory)

좀 더 긴 설명을 대답으로 요구하는 질문.
주로 “왜”, “어떻게,”가 포함된 질문. 다른 
유형의 질문도 긴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 포함됨.

“왜 산타할아버지 또 와?”
“착한 어린이도 안 주면?”

비 정보 탐색 질문 (Non-information-seeking question)
허락 요청 
(Permission seeking)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질문 “이거 가지고 놀아도 돼?”

행동 요청
(Action seeking)

아동이 부모나 다른 성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기 위
한 질문

“엄마 공 좀 주실래요?”

명료화 (Clarification) 확인을 위한 질문 “응?” “뭐라고?”

기타 (Others) 위의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질문 “또?”

표 2. 아동의 질문 코딩

답변의 종류 정의 예시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Needed)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질문
에 대해
단순한 응답을 제공했을 때 

(아동이 “어디에 붙여?”
질문한 경우) 
“여기에 하나.”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Response on topic with 
explanation)

양육자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
한 반응을 제공했을 때

(아동이 “착한 어린이도 안 주면?” 
질문한 경우)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실수한 거
지.”

주제에 적절하게 응답했더라도
순환 논리로 설명했을 때
(*분석 시에는 비 설명적인 답변으
로 계산)

(아동이 “그게 왜 싫어?”
질문한 경우)
“그게 싫어서.”

표 3. 양육자의 응답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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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종류 정의 예시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
한 답변 (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주제에 대한 반응을 보이긴 했으
나, 설명을 포함하지 않을 때

(아동이 “왜 잘라도 피 안 나?”
질문한 경우)
“응. 피가 안 나.”

관련 없는 답변 (Unrelated) 양육자가 주제와 상관없는 응답을 
보였을 때

(아동이 “왜 이렇게 돼?” 질문한 
경우)  
“아니, 이것도 하고.”

모름 (Do not Know) 모른다고 응답했을 때 “글쎄다” “몰라”
명료화 (Clarification) 아동의 질문 내용을 확인할 때 “응?” “뭐라고?”
아동의 질문을 되돌려주는 답변
(Turn the Question Back)

양육자가 아이에게 되묻는 질문을 
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이끌어 
내도록 할 때

(아동이 “몇 시야?” 질문한 경우)
“몇 시인 것 같아?”

기타 (Others) 위의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답변

표 3. 양육자의 응답 코딩                                                                                 (계속)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Response on Topic, No 
explanation), 관련 없는 답변(Unrelated), 모른다
고 말하는 답변(Do not Know), 아동의 질문을 되
돌려주는 답변(Turn the Question Back), 명료화 
답변(Clarification)이 포함되었고, 특정한 범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Others) 범주에 포함시
켰다. 주제와 관련 있고,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답
변은 사실 기반 질문에서만 도출이 가능한 단순 사
실 답변이었으며,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
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적절하게 제공한 
응답으로 구분되었다. 반면 그 외의 답변은 아동이 
요청한 질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았다. 단,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일지라도 순환논리로 설명한 경우 추가적으로 
‘순환(circular)’을 기술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한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코딩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 코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2,411분의 전사 자료 중 약 
26%인 628분 자료를 무작위 선정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평정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
료 코딩 방식에 대한 훈련을 받은 심리학 전공 대
학원생 2명 및 학부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
든 평정자는 독립적으로 코딩을 진행하였다. 평정
자 간 자료 코딩 일치 비율은 전체에서 90.19%였
으며, 아동의 질문 부분의 일치 비율이 96.51%, 양
육자의 답변 부분의 일치 비율이 87.40%였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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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정보 탐색 질문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사실 기반 (Fact-based) 62.39% 71.85% 67.12%
설명 요구 (Explanatory) 10.01% 23.62% 16.82%

비 정보 탐색 질문 (Non-information-seeking question)
허락 요청 (Permission seeking) 0.30% 0.15% 0.23%
행동 요청 (Action seeking) 0.91% 0.60% 0.76%
명료화 (Clarification) 25.99% 3.77% 14.88%
기타 (Others) 0.40% 0.00% 0.20%

총합 100% 100% 100%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질문 종류별 비율

아동 질문의 유형

전체 자료에서 아동은 2,411분의 시간 동안 총 
14,021회 발화하였고, 이 중 2,314회 질문을 산출
하였다. 이는 전체 발화의 16.50%가 질문이었으며, 
분당 0.96회의 질문을 산출했음을 의미한다. 표 1
은 참가자별 질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아동은 Jong으로 총 1,081회의 질
문을 산출하였으며, 가장 적은 질문을 한 아동은 
Yun으로 총 508회의 질문을 산출하였다. 시간 대
비 질문 양 또한 Jong이 분당 1.26회로 단위 시간
당 가장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Yun이 분당 0.67
회로 단위 시간당 가장 적은 질문을 하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질문의 유형별 비율은 표 4
에 나타나 있다. 아동의 질문에서 연령과 정보탐색 
질문 혹은 비 정보 탐색 질문이라는 질문의 종류 
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
다. 아동은 정보 탐색 질문(M = 55.03, SD = 
40.20)을 비 정보 탐색 질문(M = 9.25, SD = 

20.2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산출하였
다, X2(1, N = 2314) = 244.76, p < .001.

그림 1은 참가 아동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발달적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참가한 3명의 
아동 모두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우상향으로 증
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
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2.5세와 3세 간 전체 질문 대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
다. 아동은 만 2.5세일 때(M = 77.85, SD = 
11.78)보다 만 3세가 되었을 때(M = 94.10, SD = 
4.68), 전체 질문에서 정보 탐색 질문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더 많이 산출하였다, Z = -3.55, p < 
.001.

연령 변수와 사실 기반 질문과 설명 요구 질문이
라는 질문의 종류 변수 간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
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은 사실 기
반 질문(M = 43.58, SD = 34.03)을 설명 요구 질
문(M = 11.44, SD = 14.37)에 비해 더 많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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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동별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 발달적 변화 그림 2. 아동별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 발달적 변화

하였다, X2(1, N = 1981) = 33.08, p < .001. 그
림 2에서 아동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 
또한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2.5세와 3세에서 나타나는 
사실 기반 질문 비율의 발달적 변화와 설명 요구 
질문 비율의 발달적 변화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결
과,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질문 대비 
사실 기반 질문의 비율은 낮아지지만(Z = -3.15, p 
= .002),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은 높아지는 모습
을 보였다, Z = -3.15, p = .002. 구체적으로 
Jong은 만 2세 6개월부터 만 3세까지 모든 연령대
에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으며, 최소 8.11%
에서 최대 55.91%로 다른 아동에 비해 어린 연령
에도 비교적 높은 비율의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
였다. 반면 Joo는 만 2세 11개월에 처음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고, Yun은 만 2세 7개월에 
1.67%라는 극소량의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한 뒤
에 이를 산출하지 않다가 만 3세에 설명 요구 질문
을 다시 산출하기 시작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
상을 보였다. 만 3세에는, Jong이 만 2.5세의 자료
와 유사하게 최소 35.85%에서 최대 55.91%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였다.

양육자의 답변

아동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의 답변은 설명적인 
답변과 비 설명적인 답변으로 구분되었다. 표 5는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는 아동의 연령 변화에 따
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제공하는 
답변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만 
2.5세와 3세가 산출한 정보 탐색 질문의 답변에 대
해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보 탐
색 질문에 대해 양육자가 설명적인 답변을 제공하
는 비율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 
= -.46, p = .65. 그러나 정보 탐색 질문에 대한 
설명적인 답변의 세부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3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49.72, SD = 15.54)보다 2.5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63.39, SD = 15.69), 
양육자는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
는 답변을 더 높은 비율로 제공하였다, Z = -2.77, 
p = .01. 반면, 2.5세 아동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
출하였을 때(M = 7.12, SD = 8.58)보다 3세 아동
이 정보 탐색 질문을 산출하였을 때(M = 20.92, 
SD = 13.67), 양육자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
에 응답하는 답변을 더 높은 비율로 제공하였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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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56.98% 50.59% 53.79%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11.87% 19.53% 15.70%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13.27% 11.94% 12.60%
관련 없는 답변 2.09% 3.72% 2.91%
모름 0.56% 0.79% 0.67%
명료화 1.12% 0.95% 1.03%
되돌려주는 질문 11.31% 5.06% 8.19%
응답 없음 2.51% 6.96% 4.74%
순환 논리 0.28% 0.47% 0.38%

총합 100% 100% 100%

표 5. 정보 탐색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 65.96% 67.23% 66.60%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6.16% 5.88% 6.02%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11.83% 9.45% 10.64%
관련 없는 답변 1.94% 2.73% 2.34%
모름 0.32% 0.32% 0.32%
명료화 1.13% 1.05% 1.09%
되돌려주는 질문 10.53% 5.57% 8.05%
응답 없음 2.11% 7.77% 4.94%
순환 논리 0.00% 0.00% 0.00%

총합 100% 100% 100%

표 6. 사실 기반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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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종류 2.5세 3.0세 전체
설명적인 답변 (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 49.49% 61.02% 55.26%

비 설명적인 답변 (Non-explanatory Answer)
적절한 설명이 없이 주제에만 응답한 답변 21.21% 19.49% 20.35%
관련 없는 답변 3.03% 6.71% 4.87%
모름 2.02% 2.24% 2.13%
명료화 1.01% 0.64% 0.82%
되돌려주는 질문 16.16% 3.51% 9.84%
응답 없음 5.05% 4.47% 4.76%
순환 논리 2.02% 1.92% 1.97%

총합 100% 100% 100%

표 7. 설명 요구 질문에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 -3.51, p < .001. 
하지만, 아동의 연령에 따른 설명적인 답변 비율

의 변화는 아동이 산출하는 정보 탐색 질문 유형의 
비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문의 종류별로 아동의 만 2.5세와 
3세라는 연령에 따라 양육자가 제공하는 답변의 비
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이 2.5세와 3세에 사실 
기반 질문을 각각 산출하였을 때, 양육자의 답변의 
종류별 비율을 표 6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양
육자의 주제와 관련이 있고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 
답변의 제공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Z = -.24, p = .81), 적절한 설명
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의 비율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Z 
= -1.78, p = .08.

다음으로 설명 요구 질문을 산출하는 아동의 연

령에 따른 양육자의 답변 종류별 비율 변화는 표 7
에서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2.5세와 3세에 
설명 요구 질문을 각각 산출하였을 때, 양육자는 
2.5세 아동(M = 40.06, SD = 28.38)보다 3세 아동
(M = 60.46, SD = 23.03)에게 더 높은 비율로 적
절한 설명과 함께 주제에 응답한 답변을 제공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Z = -1.52, p = .1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만 2.5세와 3세 아동의 말뭉
치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이 산출하는 질문의 종류 
및 내용, 아동의 질문에 대한 양육자 답변의 양상
을 탐색하였다. 만 2.5세와 3세 아동은 모두 정보 
탐색 질문을 비 정보 탐색 질문에 비해 많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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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는 아동이 질문을 특정한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출한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보 탐색 목적의 
질문을 더 많이 산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Chouinard et al., 2007; Frazier et 
al., 2016; Gauvain et al., 2013; Kurkul & 
Corriveau, 2018).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발달함
에 따라 정보 탐색 질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진 유아가 질문을 효
과적인 정보 획득의 기술로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시
간이 흐르며 발달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
식이 무엇인지 더 쉽게 인식하고 더 잘 찾아낸다
(Mills et al., 2010). 또한 특정 행동이 정보 획
득에 효과적임을 반복 경험한 아동은 동일한 행
동을 빈번하게 산출하는 양상을 보인다(Begus & 
Southgate, 2012; Goupil et al., 2016). 본 연구
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양육자는 아동의 질문에 대
해 설명적인 답변을 비 설명적인 답변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질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질
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했던 경험은 정보를 획득하
는 수단으로서 질문을 사용하는 행위를 강화하게 
되고,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라
고 예측되는 질문을 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질문은 전체적인 산출량뿐만 아니라 질문
의 종류에서도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만 2.5세의 아동에 비해 만 3세의 아동은 설명 요
구 질문의 비율이 높다. 설명 요구 질문은 사실 기
반 질문에 비해 깊은 수준의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
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은 설명 요구 질문을 기반
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과적 연관성, 내적 작

동 원리 등의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을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Legare & Lombrozo, 2014; 
Walker et al., 2017).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인과적 이해 등의 고차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Erb et al., 2013) 
이와 관련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
지기 때문에 설명 요구 질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
정될 수 있다.

이는 서구의 아동들이 산출하는 설명 요구 질문 
양상과 유사한 결과(Chouinard et al., 2007)로, 
한국 아동들도 높은 연령에서 전반적인 설명 요구 
질문의 비율이 약 30% 정도로 유아가 성인과 상호
작용할 때 깊은 이해를 도모하는 질문을 다수 산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비서구 문화
권의 아동이 설명 요구 질문을 거의 산출하지 않는
다는 Gauvain 등(2013)의 연구 결과에 반한다. 당
시 연구에서 비서구 문화권의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로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구 문화권 아동의 질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는 통제적이고 성인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
성이 아닌 아동이 상대방의 지식수준을 고려해 질
문의 내용을 조절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양육자의 답변 종류 또한 아동의 연령에 맞춰 달
라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양육자들은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는 주제에 적합하나 설명을 요구하
지 않는 답변을 더 많이 보이지만, 높은 연령의 아
동에게는 주제에 적합하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더 많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양육자의 답변 양상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어
린 연령의 아동은 주제에 적합하나 설명을 요구하
지 않는 답변으로 충족이 가능한 사실 기반의 질문
을 높은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고, 높은 연령
의 아동은 주제에 적합하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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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되는 설명 요구 질문을 낮은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산출하기 때문에 양육자의 설명적인 답변
의 종류 비율이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
로 양육자가 높은 연령의 아동에게 능동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주제에 맞고 설
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양육
자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의 양
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Kuchirko et al., 
2016). 양육자가 아동의 인과 등의 깊은 이해에 대
한 인지적 준비도를 예측하거나 아동의 높아진 이
해 수준을 인식함으로써 더 많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주제에 맞고 설명을 포함하는 답변을 산출함
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국 아동의 질문과 양육자의 답변 양상을 분석
함으로써 한국 아동의 질문 의도와 정보 획득 전략
으로서 질문의 효과성, 질문에 반영되는 인지적 기
제 등을 알아보았다. 제시된 결과를 통해 한국 아
동의 전반적인 질문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후 구체
적인 사안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
에 참여한 아동은 3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모든 
한국 아동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가 한국 아동의 질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연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 시도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전사 자료를 제작하여 말
뭉치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한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
구의 자료가 수집된 시점이 2009년경으로 현재로
부터 약 15년가량 이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시점에 아동의 발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아동은 
생애 초기부터 다양한 인지적 자극을 경험하며, 

경험하는 인지적 자극의 종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 양상에 문화가 끼친 영
향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최근 발생한 코로나 팬더믹은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Harding et al., 2021; 
Kartushina et al., 2022). 질문의 발달과 관련하
여 팬더믹 상황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
하였다는 데에서 언어의 사회적 사용을 의미하는 
화용적 접근에서의 발달적 차이를 양산했을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거나 연구해보아야 함을 제언한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 사용된 말뭉치 자료들은 자연관찰의 상황에
서 양육자가 직접 음성 녹음본 또는 비디오 녹화본
을 수집한 것이었다. 사용된 말뭉치 자료 중 Jong
의 전사본에는 영상자료가 제공되었으나, Joo와 
Yun 자료의 경우 발화 전사본만이 제공되었다. 자
료 수집의 특성상 주 양육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성이 자료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아동 발달 연구에 관심이 많은 양육
자의 특성이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
는 자연스러운 양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질
문 양상을 연구하고자 주 양육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 양육자들과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
동의 질문과 양육자의 답변을 모두 분석하였다. 그
러나 아동과 양육자 간 상호작용의 양상이 양육자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대상에 따른 질문 양상을 분
석해보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
집된 대상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
며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성민경, 오성환, 송현주

8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6, No.1, 2023 journal.baldal.or.kr

가족 특정적 정보가 아동의 질문 양상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Kurkul & Corriveau, 2018). 또한 
장기간 진행된 자료 수집에 참여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연구 대상 
양육자들이 아동 교육에 관심이 높거나, 아동 발달 
등과 관련한 학문적 지식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기에 관
련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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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types of questions produced by Korean preschoolers. Corpora 
from three children in The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CHILDES - MacWhinney, 2000)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types of questions asked by 2.5- to 3-year-old children and the answers 
given by adults. Questions were divided into information seeking and non-information seeking 
questions. Furthermore, answers of adult caregivers were classified into explanatory and
non-explanatory answers.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ask questions to receive information, and the 
percentage of explanatory questions increases as they grow older. Adult caregivers provide explanatory 
answers more often than non-explanatory answers.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ose obtained from 
children in the West, suggesting that Korean children use questions as a means of obtaining 
information, and asking questions is an efficient way of gaining information from adults who can be 
informants.

Keywords : Korean children question, curiosity, question, corpus, explanatory question


